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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후 현황(2025/9/28-10/4)   

미국 동부 절반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으며, 플로리다에서 캐롤라이나까지 대

서양 연안을 따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만 소나기가 내렸을 뿐이었다. 이 건조한 날씨는 

평년 수준이거나 그보다 따뜻한 기온을 동반하면서 여름작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했고, 아

울러 겨울밀 파종에도 도움이 되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북부와 중부 대평원, 중서부 전역

에서 평년보다 최소 5~10°F 높게 나타났으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은 대서양 중·남부 주들

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측되었다. 평년 대비 가장 따뜻한 기온은 다코타 지역에서 미시시피 

계곡 상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나타났다. 로키산맥 동쪽의 주요 작물 생산 지역 가운데

서는 북부 대평원에만 강수가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늘어난 토양 수분 덕분에 가을 파종 

곡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서부 지역에서는 훨씬 혼란스러운 기상 패턴이 나타났

는데, 한랭전선이 열대 수증기와 상호작용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강수가 광범위하게 내렸

고, 일부 고지대에는 눈도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 중 일부는 태평양 북서부와 

대분지 및 서부 산간의 북부였으며, 지역에 따라 2인치 이상의 강수가 기록되었다. 날씨가 

더 쌀쌀해졌고 서부에는 폭풍성 날씨를 동반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남서부 곳곳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낮게 나타났다. 서부 지역의 폭풍성 날씨와 함께 기온도 

떨어졌으며,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남서부 곳곳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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